
오스트레일리아 P V C·EPS 덤핑 판정
I C I·B A S F·BF Goodrich 제소따라 … 한국산 덤핑마진 1 3 %

오스트레일리아가 수입 P V C와 E P S를 덤핑으로 처리, 주목되고 있다.

이는 ICI Austrailia·BASF Austrailia 등의제소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오스트레일리아는 캐나다·일본·노르웨이·사우디아라비아·타이·중국·프랑스·루마니아로부터

수입된 P V C가 자국 P V C산업에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, 91년 4월에는 아르헨티나·브라질·헝가

리·이스라엘·한국·멕시코·폴란드·싱가폴·대만등이 PP 덤핑혐의로 제소된 바 있다.

9 2년 1년동안 PVC 덤핑물량은 약 1만5 0 0 0톤이었고, 그 덤핑은 1년에 2 5 0 0만달러씩 수입 산업체가

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I C I와 G o o d r i c h는 연간 1 5만톤의 P V C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으나, 오스트레일리아 전체 수요는 연

간 약 1 7만톤으로 나타났다.

최근에는 프랑스·한국·사우디아라비아·싱가폴과영국으로부터 들어온 E P S를 덤핑 처리했다.

이는 연간 1만톤을 생산하는 C h e m p l e x사의 P V C공장 가동에 타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

다.

B A S F도 이와 비슷한 규모를 생산하고 있다.

오스트레일리아의 EPS 수요는 연간 1만4 0 0 0톤 수준이다. EPS는 톤당 1700~ 1750달러로 약 3 0 0 0톤

이 수입됐는데, 2150~2200달러인 내수가격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.

수입된 E P S의 덤핑 마진률은 프랑스 30%, 한국 17%, 사우디아라비아 30%, 싱가폴 14%, 영국 4 1 %

로 집계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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